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古木의 전설 들으며 역사 배운다

서울시 ‘200년 이상된 나무’ 자연학습장 활용

이현미기자 always@munhwa.com

서울시가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0년 이상된 고목들에 얽힌 설화와 전설 등을 수집, 체계적으로 정

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.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

론, 내년에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.  

 

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16일 “25개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거

나 새로운 보호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왔지만 자료가 부족해 탐문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해야 할 필요가 

있다는 판단을 했다”며 “고목과 관련된 숨겨진 옛이야기들을 찾아내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

는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 현재 시내에 있는 200년 이상된 보호수는 

166그루로 종로 30그루, 서초 27그루, 용산 19그루 등의 순이다. 시는 내년에 수천만원대의 예산을 확

보해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들을 탐문 조사할 예정이다.  

 

마포구는 자체적으로 이미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 창전동 공민왕 사당에 있는 고목 4그루(수령 

221년인 느티나무 2그루, 186년인 느티나무 2그루)에 얽힌 전설이 바로 그것. 이 고목들에게는 일제강

점기 때 일본인들이 사당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려 하면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말

에서 내려 끌고 가야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. 왜구를 싫어했던 공민왕의 명을 받은 나무들

이 일본인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.  

 

박홍섭 마포구청장은 “마포에는 현재 수령이 130년 이상된 고목들이 15그루가 있으며 이 중에서 10그

루가 상수동과 창전동에 분포돼 있다”며 “이들 지역에 정자나무가 많은 이유 등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주

면 주민들이 흥미로워한다”고 말했다. 

 

종로구에 따르면 가회동에 있는 수령 310년의 느티나무는 조선 숙종 때 심은 것으로 일제 치하에 항거

한 언론인 고하 송진우, 근촉 백관수, 기당 현상윤 선생 등이 담론을 나눈 곳으로 알려져 있다. 재동 헌

법재판소 경내에 있는 600년 된 백송의 경우 수양대군에게 제거당한 김종서의 집 일대 피비린내를 없애

기 위해 사람들이 재를 가져다 백송 주위에 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. 이처럼 재를 뿌렸다

고 해서 이 마을을 ‘잿골’이라 부르다가 재동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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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염곡동 212-25번지에 위치한 음나무(수령 151년)를 보호수로 지정했고 당산목

이었던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현재 조사 중이다. 

 

이현미기자 always@munhwa.com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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